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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340호 
	 2012년 금융소비자 선정 10대 뉴스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김영선, 이하 ‘금소연’)은 올해는 경제민주화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담합 등 금융사의 끝없는 탐욕에 대한 소비자들의 분노, 가계부채 및 하우스푸어 증가, 금융소비자 권익확보 의식이 확산된 한 해로 금융소비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10대 뉴스를 선정하여 발표하였음. 

< 2012년 금융소비자 10대 뉴스>

1.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의식 확산
2. 금융사 담합 소비자피해 양산
3. 가계부채 및 하우스푸어 급증
4. 변액연금보험 실효수익률 공표
5. 금융소비자 공동소송 활성화
6. 카드가맹점 수수료체계 개편
7. 저축은행 집단 퇴출
8. 실손의료보험료 갱신 폭탄
9. 은행 대출 최고금리 인하
10. 농협보험사 출범, 보험사 지각변동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강형구 금융국장은 유럽의 재정위기, 중국의 경착륙, 미국의 경기침체 등의 파고가 우리나라 경제에 본격적으로 영향이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금융사들이 스스로 소비자중심주의를 주창하고  있으나 면피용 홍보성으로 비춰지고 있어 아쉽다며, 내년에는 실질적인 금리인하, 저신용· 저소득자에 대한 서민금융확대, 빚 못 갚는 소비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으로 소비자들이 금융사를 신뢰하고, 금융사는 소비자 권익을 지켜주는 공정하고 건전한 금융산업으로 발전하고, 금융소비자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음.

<첨부> 2012년 금융소비자 10대 뉴스 1부

1.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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